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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유기서원자 동계 모임 

 
 

인천 평화의 모후관구 유기서원자 수녀들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동계 유기서원자 모임을 가졌습니다. 이번 

모임은 “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.”(2코린 4,7) 라는 사도바오로의 코린토서 말씀을 주제로 

하였습니다. 

먼저 우리는 3일간 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김영선 수녀님과 에니어그램 워크샵을 하였습니다. 모두들 처음에는 호

기심과 흥미로만 시작되었지만 내 힘의 중심과 유형, ‘나’의 성향을 알아가며 또 어떤 부분에 특히 도전과 유혹을 

느끼는지, 나의 주된 정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워크샵을 마무리 할때쯤, 에니어그램

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통합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각자의 존재가 

얼마나 귀한지 가슴에 되새겼습니다. 

워크샵이 끝난 다음날 우리는 속초로 떠났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겨울바다는 저희의 마음도 푸르고 시원하게 해 

주었습니다. 속초에 머무르는 동안 바다도 보고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그

간 나누지 못했던 긴 대화들도 서로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감을 느꼈습니다.  

즐거운 속초 여행에서 돌아온 저희는 노틀담 복지관의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기

회를 가졌습니다. 세 팀으로 나누어 물품을 들고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시간

을 보냈습니다.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. 

또한 공동체 봉사를 통해 관구 본원 공동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고,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

의 존재, 우리의 고유한 이름과 희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도장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 

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로, 노틀담 수녀회의 회원으로써 성장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

습니다. 늘 기도와 응원으로 지지해주시는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


